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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절상 “석유화학 수출 불리”
산자부, 전체적으로 수출확대 효과 … 전자․섬유는 제3국 수출 유리

중국 위안화의 절상은 한국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확대시킬 것이나 수출확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

고 산업자원부가 전망했다.

산자부가 발표한 <위안화 평가절상동향 및 영향 분석>에 따르면, 위안화 절상이 중국경제의 경착륙 등 예

상치 못한 파급효과를 낳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확대하고 수출확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위안화 절상이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일반기계, 전자 등의 중국 수출

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전자, 섬유, 컴퓨터의 제3국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위안화 절상이 한국의 수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공급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조원 늘어난 12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국 가격경쟁력 제고효과가 충분히 발효될 수 있도록 중국, 동남아, 브라질, 인디아 신흥시장에 대한 시

장 개척단 파견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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